
어디로 향하느냐 따라 부의 지도 바뀐다
해외 이주 늘어나는 글로벌 부자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부자를 금융 자산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

람으로 정의했다. 소위 백만장자다. 

‘HNWI(High Net Worth Individual)’

라고도 칭한다. 그중에서도 순자산 3000

만달러(약 414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

은 ‘UHNWI(Ultra-HNWI)’로 구분하

기도 한다. ‘슈퍼 리치’는 나라별 공통적인 

자산 규모 정의가 있는 표현이 아니며 대

개 UHNWI 이상을 슈퍼 리치로 본다. 영

국 컨설팅 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2024년 

‘더 웰스 리포트(The Wealth 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매일 70여 명의 슈퍼 리치

가 새롭게 탄생했다. 2023년 말 기준 슈

퍼 리치는 약 6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전 세계 인구의 0.01%

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아시아, 유럽 순으

로 슈퍼 리치가 많았다. 슈퍼 리치는 향후 

5년간 28% 더 증가할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38%)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

되는데, 아시아 슈퍼 리치의 증가는 연 

7~8%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2024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통해 보면, 중국에서 백만 

달러(약 13억814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129만 5674

  045

명이었고, 2028년에는 27% 늘어난 164만 3799명이 될 것으로 봤다.

슈퍼 리치는 기본적으로 투자 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나이트 프랭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 리치는 자산의 절반가량

을 주택(평균 3.72채 보유)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

식 18%, 채권 12%, 사모펀드·벤처캐피털 6%, 부동산 펀드·리츠 

8%, 실물자산(금·예술품·와인·자동차 등) 5%, 가상자산 1% 등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최근 슈퍼 리치들의 자산관

리 관심은 부동산에 쏠린다. 나이트 프랭크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 연말까지 1200명 해외 이주 전망

실제 UBS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영국의 백만장자는 5년 뒤에 각각 

4%, 17%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

어 올해 백만장자 유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 4위에 올랐

다. 최근 영국 최대 투자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발표한 2024 프라이빗 웰스 마이그레이션(Private 

Wealth Mig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연말까지 1200명

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800명보

다 50% 늘어난 수치다. 1위를 차지한 중국은 1만 5200명, 영국은 

9500명, 인도는 4300명이었다. 한국을 이어 5위를 차지한 러시아는 

1000명을 기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보다 자산

을 훨씬 많이 축적했다”며 “과거보다 해외 이주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부의 지도가 바뀔 

공산이 크다. �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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